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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잔

16-08-29a

빅타 휴고 (Victor Hugo)의 풍자소설인 레 미제라블은 애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 명작입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발잔 (Jaen Valijean)은 빵 한덩어리를 훕쳤다는 죄목으로 19년이라는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후 장발잔은 가명으로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나중에는 한 도시의 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롯 전과자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등 어려운 풍파를 겪습니다. 탈옥도 했고 사생아를 양자하기도 한 장발잔은 세상 만사를 다 흑백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인간사를 소설로 엮은 명작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고민하는 자베르 (Javert)형사는 2분원리로만 판단하려는 모순을 지적한 인물로 등장되었습니다. 어쨌든지 레 미제라블은 사회나 국가가 흑백으로 양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색지대가 많다는 측면을 잘 묘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대판 장발잔이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주에서는 140달러짜리 흑백 TV 를 훔쳤다고 해서 3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죄수가 드디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140달러는 현재의 시세로 따져서 2000달러가 넘는 액수입니다만 그 절도행각으로 인하여 35년 이라는 긴 옥고는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65세가 된 쥬니어 알렌 (Junior Allen)이라는 그 석방수는 석방되자 “내가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너무도 오랜 감옥생활을 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1970에 2급 절도범으로 종신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렌씨는 이전에도 25번의 보석 심사를 받았으나 매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는 모범수가 아니었고 옥중에서도 말썽을 피운 수감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26번째의 보석 심사에서는 긍정적인 판정을 받아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 보석기간이 만료가 되는 5년 후에야 비로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알렌의 경우는 레 미제라블을 상기시켜줍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한사람은 자기의 전처와 그녀의 남자 친구를 살해했다고 70%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믿고 있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하여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아동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도 역시 그의 유명세와 부를 힘입어서 무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공정이 통용된다는 느낌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벽은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고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시실을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는 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더래도 부모들에게 알리는 정도로 훈방을 합니다. 만일 이것 저것 훔치는 행위가 작발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들은 훔치는 일이 더욱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십대의 소년이나 소녀는 친구들에게 대담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상품을 가게에서 훔친후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깽단에 가입할 자격으로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실제로 깽단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예가 허다합니다. 장발잔 처럼 빵 한덩어리든지 TV 든지 남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마음씨는 엄마의 무릎에서부터 배우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없다. 오직 어른들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저녀들을 잘 기르는 판단은 명문대로 진학하는 걸로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콧틀랜드의 작가이고 시인이었던 로벗 스티븐슨 (Robert Stevenson)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정직한 친구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친구, 정직한 배우자, 정직한 자녀,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사업가 들이 운전대를 잡는 사회를 만드는일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 것입니다.  끝

